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論 文  槪 要

는 세기 한문장편소설로 의 작품이19 (1782~1840)玉樹記 小楠 沈能淑『 』

다 그가 태인 현감을 역임하고 말년인 년 년 사이에 창작하고 . 1835 ~ 1840

남윤원이 년에 한글로 번역한 작품이다 남윤원이 국문본 옥수기 발문1883 . 

에서 밝혔듯이 의 중심내용은 남녀의 결연담으로 기존의 연구도 玉樹記『 』

남녀의 결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에는 가유진 형제의 . 玉樹記『 』

결연 과정의 반복 외에도 서루에서의 놀이와 모의전쟁 놀이가 많은 비중을 

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주인공들이 놀이와 유. 

희를 즐기는 모습이 어떻게 형상화 되었고 그 특징과 의의가 무엇인지 파악

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

본고는 이 논의를 단초로 가 세기의 소설사의 새로운 국면을 19玉樹記『 』

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여 이전 소설과 다른 특징을 찾고자하였

다 그 결과 전대 소설의 전통이나 기존 사대부의 의식으로만 설명할 수 없. 

는 새로운 국면을 밝히기 위하여 웃음 과 유희 에 주목하였다“ ” “ ” .  

 에서 玉樹記『 』 웃음과 유희가 전면에 드러난 장면은 서루 놀이와 모의전

쟁 놀이기 때문에 이 두 놀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장편소설의 특성으로 . 

각 가 어느 정도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두 장면을 뽑回

아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루 놀이와 모의전쟁 놀이에 나타난 유흥 양상.  

은 시문 대화 겨루기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흥 양상 속에 드러난 , , . 

서술적 특징은 서사의 지연 농담을 통한 웃음 등장인물을 희화화하는 방법, , 

으로 그려졌다.  

 玉樹記『 』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모티브를 여타 소설과의 비교

를 통해 서술하였다. 玉樹記『 』를 비교하기 위한 소설로 의 金萬重 九雲『

과 의 을 선정하였다.夢 南永魯 玉樓夢』 『 』 玉樹記『 』에서 드러나는 속임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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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티브는 에서도 볼 수 있는 요소이며 구운몽 보다 서사가 강화되九雲夢『 』

고 웃음이 확대된 특징이 있었다 또 다른 모티브로 서로 겨루는 양상은 남. 

영로의 과 비교하였을 때 겨루기에 대한 지식이 드러난 것을 알 玉樓夢『 』

수 있었다. 

 玉樹記『 』는 놀이와 유흥으로 작품을 이끌면서 이를 통해 등장인물들이 

유쾌하고 자연스럽게 묘사된다 이것은 작가의 생활과 의식으로 영향을 받. 

았기 때문이다 은 그의 산문집인 에서 소품적 글쓰기를 . 沈能淑 後吾知可『 』

하였다. 가 이전 소설보다 유흥을 드러내는 것이 강화되었고, 玉樹記 沈『 』

도 개인의 욕망을 드러내는 글쓰기를 산문 작품에 남겼기 때문에 能淑 玉『

에 소품적인 경향이 나타났다.  樹記』   

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 玉樹記『 』는 전대 소설의 관습에서 벗어나

는 방식으로 놀이와 유흥을 택하고 있으며 놀이를 즐기는 과정에서 이전 소 

설과 달리 유희적 성격이 강화되고 그 결과 기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인물

의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이 창조된 것이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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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8 -

14) 김종철 앞의 논문 , , p.20.

15) 아세아문화사 , , , 1984, p.446 447. , , , , 洪翰周 智水拈筆 沈小楠能淑 字英叟 有雋才博學 善歌詩『 』 ∼

. , , , . , , 好談辨古今事 飮酒數十盃 輒援引經史百家 滾滾不窮 常屈四座 以是落下名能文者 多輻溱其門 故戶

, , . , , , . , 屢恒滿 觥籌交錯 亦近世之孔文擧也 小楠兒時 以神童稱 少工擧業 長於功令各體 但古文未盡繩墨 故

. , , . , , , 遜於他文 然其歌詩近體 則多絶調 詩家中未易多見 小楠貌丰秀頎而長 好奬引後輩 風流弘長 一見… 

.可知其有英氣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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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) 강혜선 , 산문의 소품적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한국고전연구학회, 9, . 2003 沈能淑 『 』｢ ｣ p. 

161.

17) 아세아문화사 , , , 1984, p.447. , , , 洪翰周 智水拈筆 然往往有酒間失言 淡近浮夸 故朋知稍稍厭之 且『 』

, , , , , 少日徵逐之名士 後多貴顯位公卿 而不顧小楠之名 日蹙晩益濩落無聊 中歲始蔭仕監役 官止泰仁縣監

,, .竟敗歸家食 悒悒而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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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) 김종철은 심능숙의 소재영 의 집 < > , , : , 玉樹記 古小說史 諸問題 省吾蘇在敎授 還曆紀念論叢「 」 『 』

문당 에서 옥수기의 상당 부분이 남녀의 결연담으로 이루어졌다는 논의는 김종철에 , 1993, p.822~833

의해서도 지적되었다 그는 옥수기에 나타난 결연담의 의미를 혼사장애담 낭만적인 애정결연담 주체. , , 

적인 애정 실현이라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.

19) 고려서림 공이 문장과 긔졀이 탁낙 오 률학과 병법이시며 명문 , 1, , 1988. “ 沈能淑 玉樹記『 』 …  

공 의 특별한 학과 규방 녀의 곡진 졍사를 돈셰은 와 심궁한녀에게 소 하며 ” …     

20) 의 결연담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나머지 인물들은 와 가  , , , , , ‘嘉有晋 嘉有謙 汪信 嘉有咸 〜 〜

결연하였다 정도로 요약적으로 서술되어 있다’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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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) 김경미 앞의 논문 , , 2004, p.28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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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) 정선희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인물론과 생활문화 보고사 참조 , , , 2012, p.268 .『 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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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) 장효현 외 인4 , ,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家庭家門小說『 』 玉樹記『 』 보고사 회, , 2013. 3 , p.221∼

222.  “昭卿謂兩弟曰 吾聞 . , 金陵天下名勝 今壽辰尙遠 何不 ?” , 枉道一遊 二弟欣然而從 向金陵而 , 來 評山

, . , , , “ , .” 談水 頓忘行役之勞 一日 偶憩於酒家小樓 諸行人皆沽酒而飮 相與語曰 今年往秦淮 則不可不一醉

“ ?” “ , , .” “ , 昭卿問 秦淮酒皆佳品否 行人云 東樓酒甚好 西樓有酒 而主人可憎 店人曰 姑舍西樓酒 今此歷… 

, , , , , .” , 路西邊燕子磯下 有杜舍人家 釀葡萄酒 味奇色鮮 非徒此間尤味 方千里之內 無如此酒 有晋欣然欲往

“ , , , , , , , 店人曰 杜家有上下二色酒 若沽酒之人 有好箇 文章 則與之談論 不顧其價 以上色酒待之 否則 以下

. , , , , .” 色酒賣之 吾看公子年少 若道詩文 一箇不字時 返罰下一盃劣酒 不如飮店中沒是非之酒 有晋大笑曰 

“ , , , , .” , . , , 我昭卿 若以文買酒 莫道葡萄酒 雖麻姑千日酒 酬應不暇 命其家僮 還店酒 遂驅驢 訪杜舍人家筭

본고는 고려서림에서 출판한 옥수기 권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.  1,2 行人指示杏花多處 『 』

교감한 교감본 한국한문소설 가정가문소설 의 를 같이 읽었다 두 자료에 큰 차이는 없. 玉樹記『 』 『 』

었으며 교감을 본 원문이 조금 더 정확할 것이라 생각하여 교감본 한국한문소설 가정가문소설 의 『 』

주 자료로 사용한다 앞으로 는 서지사항을 생략하고 로 표시한 후 . 玉樹記 玉樹記 玉樹記 回『 』 『 』 『 』

와 페이지만 밝히기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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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) 회 , 3 , p.198. , , , , , 玉樹記 有晋尤超邁絶等 授書則十行俱下 三敎九流 各得其妙 膂力過人『 』 文章卓越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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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이기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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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속이기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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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) 회, 3 , p.233. “ ?” “ , ? 玉樹記 昭卿笑曰 娘子欲我行美人計耶 紅鶯曰 此亦房中風流事 何傷乎 且使兩位『 』

, , , , ? ”少郎 如此如此 另設一影字於外 使美人入於套中 豈不妙哉 …

26) 회, 4 , p.236. , , , , , : 玉樹記 昭卿遂與娘子 相議美人計 紅鶯乃拂彩牋作書 請西樓美人 兼送綵轎 書曰 『 』

, . , . , , , 今日奇事 實吾二人所願從 雖曰已有主見 未知娘子慧鑑 且近日 得一娘子 才皃不在我輩之下 志願… 

, , . , .亦同 此係百年苦樂 勿靳一日邂逅 玆送寶車 專俟香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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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) 회, 4 , p.236. , , . 玉樹記 紅鶯卽召乳媪卞氏之弟七娘 以昭卿前日所着之服 換裝男子 娘子囑以如此『 』 … 

, , .如此 敎誦幾箇字句 置之外堂

28) 회, 4 , p.237. , , , , , , 玉樹記 兩公子與七娘 出居別堂 昭卿亦換裝小娘子服色 粉其面 而朱其唇 淡粧輕珮『 』

.衣裳鮮鮮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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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) 설강운은 가유진이 지은 서주곡을 보고 대귀영웅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한다 .

회, 4 , p.248~249. , , “ . , , 玉樹記 再見西州曲 誦數行 大言曰 必是大貴英雄 昔日 鳳雛先生 蘊天地之『 』 … 黙

, , , , ‘ ’, ? , 大略 見甚醜拙 吳大帝見而不用 復爲昭烈之用 至今傳爲 伏龍鳳雛 豈取外皃哉 吾聞聖人不相 殆嘉郎

서주곡을 다시 보고 가만히 몇 행을 외우더니 크게 말하였다 반드시 대귀영웅이 ! .[ . “之謂歟 吾決意從之

될 것이다 옛적에 선생 방통 이 천지간에 지략으로 이름을 쌓았으나 외모가 심히 추졸하여 . ( )鳳雛 吳大

손권 에게 등용되지 못하였는데 다시 유비 에게 등용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기를 ( ) ( )帝 昭烈皇帝 伏龍鳳雛1)

라 하니 어찌 외모로써 취하겠는가 내가 들으니 성인은 상을 보지 않는다고 하니 자못 가랑을 두고 . 

이르는 것이구나 내 굳게 마음먹고 그를 따르겠다! .]”

30) 회 , 4 , p.249. “ , ? .” “玉樹記 昭君曰 然則今夜當製換胎神方 娘子欲嘉郞之誰似耶 如願試之 美人曰 旣『 』

, ? , , . , , ?”從其人 何嫌其皃 然娘子神術 甚是奇事 吾則一試眞僞 嘉郞之皃 須如昭君 則何恨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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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) 회 , 5 , p.256. “ , .”玉樹記 又笑曰 此都是杜娘子之作踊 吾必報之『 』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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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) 회 , 10 , p.359. , , , , , 玉樹記 皇后欲見晋夫人及胡公主 下令北平王 使三夫人 四娘子 嘉氏諸夫人 明朝『 』

, , , , , 入宮 又別勅晋夫人與梁氏及花渾夫人 魏召妻及爲首將士家夫人 率白龍兩公主一行 命敎坊女千人 護晋

, , , . , , , .夫人 列左右鼓吹旌節 以軍禮 進謁於長秋宮 乃大設宴饗 悉召內外皇親家夫人 是日 六宮聳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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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) 회 , 10 , p.363. 玉樹記『 』 , . , , 薛絳雲 本有笑癖 見梁氏以令旗紛紛指揮 有若眞箇臨陣之狀 意氣自

, . , , , .得 擧止自重 絳雲忍耐不得一聲笑 宮女皆笑 雖皇后娘娘 不得不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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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) 회  10 p.374. , , , , 玉樹記 遂命晋夫人及公主 各排陣於上林園 別賜梁氏駿馬一匹 以綿戈裹粉 以三十合『 』 

, , . , , , . 爲限 驗其粉点多寡 以爲勝負 晋夫人與公主 先往上林園 率宮女及敎坊美人各三千人 分爲兩陣 公主

, . , , , , 主東陣 晋夫人主西陣 公主率白龍姉妹 晋夫人率梁氏 梁氏薦花渾妻湯氏善使寶刀 晋夫人大喜 又賜戰

. , , , .馬一匹 上與皇后及諸夫人娘子 皆至上林 高設雲幕 以觀武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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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) 회 10 p.374. , , , , , , , 玉樹記 晋夫人陣上 鑼聲大振 湯氏與梁氏 分馬而出 公主軍中 鼓聲大作 白龍姉妹『 』 

, , . , , , . 馳馬而出 往來陣上 其疾如飛 直取湯氏 大戰良久 湯氏氣力不加 回馬而走 白龍所騎 , 紅雪驄 日行千

, , , . , , , , 里 上數十步之內 輕舒玉臂 拿湯氏落馬 梁氏急出來救 忽一騎馬 若飛鳥過前 來奪湯氏 數趕

, . , , . , · , 十胡姬 簇擁而去 梁氏細見之 乃燕然馳馬 奪擒而去 梁氏忿然而 去 白龍 燕然 各率八十趕

, , . , , , , , 胡姬 一聲暗號 團團圍住 梁氏欲於馬上作法 而恐觸犯天子 戰又不勝 走又不得 粉戟如雨 點

. , , , , , , 打却戰袍 公主望見 必欲擒之 親率千餘人 來圍之 急投鐵連環於梁氏 梁氏措手不及 又爲白龍

.所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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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) 회  10 p.375. , · , , “玉樹記 時 公主率白龍姉妹及胡姬百餘人 宮女千餘人 直 犯晋夫人軍中 令曰 勿『 』 

, . , .” , , , , 擒晋夫人 但使來降 不然 則當獻俘於皇上矣 諸宮人得令 自謂必勝 直入中軍 但見門戶千萬 陰雲滿

, . , , . , , , , “ , 地 對面不相見 俄已 一聲鼓角 大風飛沙 公主大驚 欲出不得 欲入不辨 急召白龍 左右告 白龍姉妹

, , , .” , , , “連人帶馬 已爲所擒而去 手下 纔餘數十餘人 公主大驚 尋路 而出 忽兩女將 立公主前曰 夫人請公

.” , · . “ , , ?” “主 公主擧目 則乃梁氏 湯氏也 公主大疑曰 兩人俄已被擒 今又在此 何也 兩人笑曰 夫人待公主

, , , ? , .” “ . 之來圍 使宮女三十餘人 奪擒而去 今公主何往 雖具羽翼 不能飛出此陣矣 公主歎曰 夫人眞神人也

, , ?”用此宮女 爲陣而造化 若是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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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) 회 6 p.281. “ ?” “ , 玉樹記 元師問於田夫曰 處士有子女耶其 田夫曰 若非此箇小姐 我等豈在此間居住耶 『 』 

? . , . , , , , , 我小姐眞天人也 賊人亦怕 不敢近洞 昨日 處士親率居民 作石陣於洞口 聞侍婢所傳 則小姐稱

‘ , , , ’ . , ?”今日有兩位貴人 爲賊所追 幾至不救 豫下此陣以救 之 云 吾觀將軍甲 在身 無乃貴人耶冑

39) 김종철 앞의 논문 , , p.5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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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) 회  10 p.256 266. “ ? , . 玉樹記 美人泣曰 人孰不畏死 郎今以死相許 大恩難忘 妾身一晝夜爲風波所『 』 ∼

, , , . , , , . , 蕩析 浮出南海 死後苦厄 言之酸鼻 妾昨夜二更 投身於江 三次浮出水面 命旣絶 身沈水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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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, ‘ ? , ?’ 江神見妾 亦爲之流涕曰 娘子莫非西樓薛絳雲耶 以娘子之國色靑春 何爲而至於斯 妾泣訴委

, , ‘ , , , , . , 折 江神驚曰 此是杜娘子之相戱 昭君云者 眞昭卿公子 而假昭卿 卽女子卞七娘也 西州曲 眞

, ?’ , ? , , , . 昭卿所作 娘子何爲短見 妾聞來 自怨自悔 亦何所及 而已 水滿腹中 浮上水面 四更抵洞庭

, , , , , , , ? 此時 洞庭龍女 與其郎柳毅 赴南岳上仙之會 見妾之美 欲脅以爲婚 妾雖死後 寧許汚身 哀告

, . , , , , , 龍女 龍女亦恐奪其寵 觀海之際 一陣狂風 驅妾抵瀟湘君山之涯 上有古廟 下有班竹 卽堯之

, , , ‘ ’. , , 女 舜之妻 史所稱娥皇女英之祠 名曰 黃陵廟 忽聞二妃使侍姬召妾上見 妾知其古聖女 隨入拜

, . , , ‘ .’ , ‘ . , 謁 泣訴其情 二妃爲之悽然 顧左右曰 眞美人也 以酒勸之曰 此酒鎭魂之酒 一飮 則魂氣凝

, , . , , . 而不散 夜返人形 如生前一般 汝須往結一夜未盡之緣 早早歸來 永爲君山仙女 汝本以吾之侍

, , , . , , , , 姬 而昭卿亦上界仙人 往南岳 仙會 會中與爾 目成私約 謫下人間 以結一宵之緣 餘罰未了羣

. , , .’至於投水 吾特愛憐其情 特許一宵 汝須亟往

41) 권경순 앞의 논문 참고 , , p. 45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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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) 회  10 p.362~371. , , , 玉樹記 忽見三十餘箇美人 結小陣 擁護一美人 執繡字『 』 , . 令旗 傳呼開陣 衆以

, , , . , , , 謂晋夫人至 爭起見之 其美人 乃魏將軍妻朱氏也 少頃 百餘娘子軍 擁一騎馬上美人 金鼓… 

, , . , . “ . .” 雙雙 繡旗對對 傳呼開陣 宮中以謂眞箇晋夫人至 爭起見之 公主曰 非也 此梁氏也 俄已… 

, , , , , , 鼓聲大鳴 數百娘子軍隨着 一介十五六歲 如花如月之女將軍而來 畵尾星眸 丹唇寶靨 翩若輕

, , , , , , . , 鴻 宛若無鸞 要帶寶弓 金箭左右 珠衣繡裳 手執雕戈 騎着一匹軟紅馬 十五六歲美人 凝粧盛

, , , , , . , , 飾 騎艶妖妙者 八十餘人 前遮後擁 直入中軍 六宮大驚 皇后與衆夫人 以謂眞箇晋夫人 臨樓

, “ , .” · , “ , ? 下 見嘆曰 晋夫人 眞神仙中人 公主與兩夫人 諸娘子 皆大驚曰 此非晋夫人 是誰家夫人

?” , , , , 莫是花將軍夫人湯氏耶 俄已 旌節分左右而至 繡旗雙雙 左右娘子軍三百人 皆凝粧盛飾 軍… 

· , . , , , , , 物 器服 皆極奇妙 旗 開處一位夫人 年可二十靑春 頭載九鳳冠 身七章之服 玉佩珊然 如水

, , , , . , , , 而至 光搖一殿 如明月當空 花開萬樹 如春風散香 六宮妃嬪失色 三千粉黛無顔 皇后娘娘 心

, “ ? , , .”目恍惚 顧謂公主曰 是人耶 吾初疑上淸宮龍眠所畵 管夫人所繡南海觀世音簇子 移掛於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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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) 권경순 앞의 논문 , , p.49

44) 회 , 4 , p.235. “ , , .” .玉樹記 叔亨曰  二哥禁兄不得娶 又禁弟不得娶 足見用心之巧 因絶倒於座『 』

45) 회 , 4 , p.235. “ . , , , .” 玉樹記 有謙曰 娘子多私過 其外 吾兄得娘子後 詩格長一層 衾裡之敎 必有妙訣『 』 獎

.一座皆笑

46) 천태산의 요도사가 가유진 형제들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는 부분이 있다 회 도 . , 1 , p.199. 玉樹記『 』

사가 놀라 하례하면서 말하였다 사공자는 평범한 태생이 아니라 천인이 내려온 것입니다 타일의 부.“ . 

귀를 헤아릴 수가 없고 또 대공자는 훗날 사업과 훈명이 당연히 곽분양의 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어.” 

서 웃으면서 말하였다 세 번의 좋은 결연이 있을 것입니다 도사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만약 .“ .” . “… 

잉첩과 정실까지 합하여 말한다면 많은 기연이 있을 것입니다. ”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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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) 김경미 앞의 논문 ,  , 2004, p.29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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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) 회, 4 , p.236. , , . , , 玉樹記 紅鶯卽召乳媪卞氏之弟七娘 以昭卿前日所着之服 換裝男子 盖七娘 身軀肥矮『 』

, , , . 容皃古奇 深目高鼻 無女子氣味 兼以聲嘶口訥

49) 회, 4 , p.236~237. “ , , .” “玉樹記 顧爲兩公子曰 此亦新人 與之倍話 庶可破寂 叔亨笑曰 新人豈爲我輩『 』

? , . , , ?” “ , . 設乎 沒福力之人 借來的如此奇怪 須多送葡萄酒 以鎭胃氣 何如 七娘笑曰 唯醜皃 可以破寂 若美

, , , ?” “ ?”皃時 公子雖欲破寂 如西樓美人 豈可得見乎 一座復笑曰 誰道七娘口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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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) 회, 4 , p.246~247. “ , .” “玉樹記 昭君又曰 但恐明日窺見 則必嘔出俄間所飮之酒 紅鶯絶倒曰 以『 』 … … 

, , ?” , .. “ , ?” 謂同枕時 暝目不見 則何傷乎 因與諸人 笑不能起 美人曰  旣有神丹 娘子何嫌嘉郞之醜 昭君… 

“ , ?” .曰 錦襁裏狗矢 豈可知而取之耶 三人皆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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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) 회, 5 , p.269. “ , , , , 玉樹記 絳雲曰 又不可忍笑者 七娘古奇之皃 又變靑黑色 已作死人 視我若眞箇『 』 … 

, .” “ , ?” .巡江夜叉閻羅大王 令人絶倒 七娘大慙曰 娘子旣不投江 何以知巡江夜叉乎 諸人皆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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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) 정규복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, , , 1974. . 九雲夢 硏究「『 』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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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) 회, 5 , p.252. , “ , ?” 玉樹記 忽聞杜娘子房內隱隱兩公子笑語聲 雲仙驚曰 新人內房 兩公子何爲而在 暗『 』

, . , , , , , , , , 暗移步 欲從窓隙窺之 時 月色滿窓 慮爲月影所路 隱身北廂下 拔鬂邊小金釵 以 釵尖和涎 穿窓紙 乃

, , .非紙戶 卽是紗窓 而內垂翠帳

54) 권경순 앞의 논문 , , p.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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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) 회  5 p.255. , , . 玉樹記 此時 絳雲細聽其間設計相瞞之事 及明知昭君之爲昭卿也 況聞誦詩聲宛若笙鳳『 』 

, , , , “ .”和鳴 絳雲喜出望外 滿心快樂 還不知自己見瞞之忿 自語曰 果不出吾之所料

56) 신재홍 의 서술원리와 이념성 고전문학연구 권 한국고전문학회 , < > , 5 , , 1990. p.142~145 九雲夢「 」

참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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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)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민족 전투 에서 학익진의 설명을 참고함 ( ) .

58) 김종철 앞의 논문 , , p. 60

59) 남영로 김풍기 완역 그린비 이때 천자가 친히 위에  , , , , , 2006, p. 163~167. 玉樓夢 玉樓夢 臺 『 』 『 』

와서 양창곡에서 말했다 격구는 언제부터 나왔으며 무엇을 본뜻 것입니까 양창곡이 아뢰었다 남. “ ? . “

방에 사자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목 아래에 한 무더기의 터럭이 있다 하옵니다 그것을 구 라 , . ‘ ( )’毬

하옵니다 사자 새끼는 어려서부터 밤낮으로 구를 가지고 놀려 발로 차기도 하고 움켜잡기도 하면서 . 

짐승을 잡는 법을 익히옵니다 달리는 짐승 중에서 사자의 용맹을 칭찬하는 것은 힘이 있을 뿐만 아니. 

라 발로 차고 움켜쥐면서 짐승을 잡는 수법이 수많은 짐승들 중에서 워낙 출중하기 때문이옵니다 후. 

세 사람들이 이 법을 본떠서 격구를 만들었습니다 발로 차면 각구 손으로 후려치면 격구라 합. ‘ ( )’, 脚毬

니다 천자가 미소를 지으며 좌우에 명하여 격구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을 가져와 살펴보았다.” . … 

쪼갠 나무를 둥글레 만들고 수놓은 비단으로 그것을 감싸니 이것이 바로 채구 였다 나무를 쪼, ‘ ( )’ . 彩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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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지팡이를 만들어 조각을 하고 단청을 한 뒤 그 끝부분에 상모를 달았으니 이것이 채봉 이었‘ ( )’彩棒

다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서서 채봉으로 채구를 치며 서로 공격하다가 만약 실수하여 땅에 떨어뜨리면 . 

이것으로 승부가 갈리는 것이었다 갑자기 버드나무 같이 가는 허리를 한 번 굽히면서 쌍봉이 한 . … 

번 번득이자 채구가 백여 길이나 솟구쳤다 이른바 곤풍구라고 하는 수법으로 바람처럼 일어나기 때문. 

에 붙은 이름이었다 일지련이 다시 말을 달려오면서 손에 들고 있던 채봉을 공중에 던져서 내려오던 . 

채구를 받아치자 채구는 다시 구름 사이로 솟구쳤다 좌우의 모든 기녀들이 갈채를 보내며 칭찬하였. 

다 이것은 바로 유성구라고 하는 수법인데 유성처럼 빠르다 해서 붙은 이름이었다 갑자기 채구를 . , . … 

사납게 쳐서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그 채구를 강남홍의 옆에 떨어뜨리려 하였다 바로 벽력구라고 . 

하는 것인데 급하고 빠른 것이 마치 벼락과 같아서 붙은 이름이다 춘풍구라고 하는 수법인데 봄바. … 

람이 땅에서 일어나는 듯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. 

60) , 5 , <沈能淑 後吾知可 券『 』 溪西雜錄序> .噫…  , , , . 古之博雅好奇之士 必有所著 流傳於後 然所著不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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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, , . , . , 或近於誕 水村天倪是已 或近於俚 慵齋叢話是已 又或駁焉不經 不足示於來許者有之 獨此錄的採聞見

, , . . .無 俚之訛 摭實記述 無不經之歡 補野乘之所不載 …誔

61) 안대회 조선후기 의 실체 태학사 , , , 2003, p.10. 小品文『 』

62) 본고 페이지 참고 p.7 .



- 52 -

63) 권 , 1 1, < > “ . 沈能淑 後吾知可 券 松史內篇 南社詩令 詩社旬題罷後會做者猶多 合老少文藝爲四十『 』 「 」

, , , , , . , , 人 沈英叟年最少 而詩最著 取二七十四之義 名其會曰七七會 使主詩社 至七月七夕 復役七七會 略備

, , . , , , 酒饌夜話 書所約以後到者 有罰 西溪李友適到 朴燕巖趾源丈與任丈彦道氏同會 而英叟居近來後 余欲

, , , , . , 旅罰 燕巖令曰 與長者期而後之 律旣不載於大明律 則亦以律中所無之罰擬之 凡律莫嚴於詩 罰莫奇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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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, , , , , , . 詩 今欲依律治之 而被本善治律 擧巧舞舌 藏賄錦囊 指非爲是 容易立案 可痛可怕 今更以七絶三篇施

, , , , , . , .”罰 而每篇末句 竝用聯對 勿許隻扇 卽刻題進 憑此照驗事 西溪子直呼韻 英叟卽席書進

64) 강혜선 앞의 논문 , , p.163.

65) 강혜선 앞의 논문 , , p.16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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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) , 4 “ , , . , 沈能淑 後吾知可 券 松史內篇 二月初四夕 雙樹與葉山而至 繼以滄溟玄居踵席 少頃 白居與『 』 「 」

, . , . , , , . 錦沙携手而訪 怡雲末至 而醉酒怡數行 葉山以病而歸 白居叩出洋琴 醉興自得 繁聲無腔 促諸友唱曲

, . , , , . 錦沙抗聲歌秦樓月襄陽歌 音韻殊可聽 雙樹和以歌之 窈窕若熟習者玄居 吹無聲之簫 滄溟以扇節之 怡

. , , “ .” , “ , 雲恰恰笑不已 玄居吹簫幾弊脣 纔出鳶音 輒顧四座曰 吾簫何如 衆皆贊之曰 聲甚高妙 而奈明日雨

?” , , . ” 何 因相與笑 卜韻共賦 以記終宵雅戱 …

67) 김경미 앞의 논문 , , 2004, p.134~13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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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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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) 에는 소설론과 관련한 두 편의 글이 있다 이 글은 조선시대의 소설에 관련한 것으로 심능숙 . 文時『 』

의 소설론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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